
패션 산업을 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미래 
지향적 이니셔티브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협의
회(Digital Fashion Designers’ Council)가 6
일 공식 출범한다. 
이 협의회는 웹3를 대중화하기 위한 프로젝트
로, 캐시 랩스 창립자 데이비드 캐시가 설립했
다. 이사회에는 ShowStudio 창립자 닉 나이트, 
Red Dao 창립 멤버 메건 카스파, 3D 아티스트 
안토니 투디스코, DressX 창립자 다리아 샤포
발로바와 나탈리아 모데노바 등 20여명 이상의 

주요 패션 거물들로 구성됐다. 
DFDC는 전략적 파트너십과 글로벌 IRL+URL 
활성화를 통해 브랜드, 플랫폼 및 사용자의 인
센티브를 조정해 디지털 패션과 기존 패션 생태
계를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Reality Spectrum Matrix(RSM)라
는 도구를 설계하여 가상 룩을 다양한 플랫폼에
서 선보일 계획이다. RSM은 다양한 디지털 및 
물리적 경험 간의 원활한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중개자 역할로 디지털 여정의 여러 부분을 연결

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9월 5일부터 10월 18일까지 디지털 패션 필름 
페스티벌을 기획해 다양한 플랫폼에서 디지털 
활성화 및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파
리, 뉴욕, 런던 등에서 팝업 행사를 개최할 계
획이며, Dolce & Gabbana의 NFT 프로젝트 
Collezione Genesi와 Diesel의 Metamorph 
Web3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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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지향적 이니셔티브 DFDC, 사진  David Cash

디지털 패션 디자이너 협의회(DFDC) 출범 (1)
9월에 디지털 패션 필름 페스티벌 시작 

Skip과 세계 최초의 전동 팬츠 MO/GO ™ 출시 

아크테릭스, 바지에 로봇을 달다(2)

아크테릭스(Arc’teryx)가 스킵(Skip)이 인간의 
움직임을 더욱 즐겁게 만들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전동 바지 모고(MO/GO™)를 출시했다. 
MO/GO™는 등산 바지에 근력 강화 외골격 웨
어러블 로봇을 덧댄 모습이다. 사용자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구력을 증가시키
고 통증을 줄이는 웨어러블 로봇 기술로 노화, 
피로, 부상으로 인한 이동성 문제를 해결한다. 
무릎에 가벼운 전기 모터를 장착해 오르막길을 
갈 때 착용자의 근력을 강화하고 내리막길에서

는 충격을 흡수해준다. 배터리로 작동되는 모터
가 센서와 컴퓨터 모듈에 연결되어 사용자의 움
직임을 예측하고 보조한다.
아크테릭스의 시그니처 제품인 감마 팬츠
(Gamma Pant)에 시스템을 통합해, 통기성, 마
모 저항성 및 활동적인 활동을 위한 소프트쉘 
스트레치를 갖추고 있다. 또한 모터의 힘을 다
리 전체에 분산시키기 위해 맞춤형 탄소 지지 
구조를 공동 제작하여 장시간 하이킹 중에도 편
안함을 보장한다. 

한편 구글 X프로젝트로 시작되어 2023년에 독
립한 로봇 스타트업 스킵의 공동 창립자인 캐서
린 질랜드와 안나 루미안체바는 건강 문제로 인
해 사랑하는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축소되는 것
을 목격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다. Skip은 아크
테릭스의 어드밴스드 컨셉팀과 협력하여 MO/
GO™를 개발했다. 
세련되고 슬림한 디자인의 이 제품은 7월 24일
부터 예약을 받고 있고, 2025년 말에 배송될 예
정이다. 가격은 5천달러로 책정됐다. 

아크테릭스 로봇 팬츠 MOGO™

프리뷰인서울, 21일 역대 최대규모 개막(3)

국내외 574개사, 887 부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 

대한민국 대표 섬유교역전인 ‘프리뷰인서울 
2024(Preview In Seoul)’가 오는 21일 서
울 코엑스 전시장에서 개막한다. 
8월 21~23일 3일 동안 열리는 ‘프리뷰인서
울 2024’는 국내외 574개사 887부스 규모
로 지난해 대비 13% 증가해 코로나 이후 역
대 최대 규모로 열린다. 
‘비욘드 더 웨이브’ 컨셉으로 진행되는 이번 
전시회는 패션 브랜드와 협업 부스를 꾸미

는 효성티앤씨관을 비롯해 덕산엔터프라이
즈, 원창머티리얼, 렌징, 시마세이키, 웨이키
아오 텍스타일 등 섬유원사, 직물, 부자재, 
패션의류, 기계, 패션테크 전문기업 등 국내
외 기업들이 총망라된다. 
전시장은 고감성, 지속가능성, 친환경, 고기
능성 첨단소재, 디지털, AI 등 테마별로 구성
해 참관객의 편의를 높인다. 
8월 21일 개막행사로 국내 섬유 소재를 활

용한 ‘얼킨’ 이성동, ‘리이’ 이준복, ‘메종니
카’ 고미진 디자이너의 협업 패션쇼가 열리
고 21일, 22일 양일간 부대행사로 다양한 
혁신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다. 
21일에는 산업연구원, 커넥온소싱에서 발
표하는 <섬유패션 새로운 도전> 세미나로 
시작해 한국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의 섬유업종 저탄소화 전략
세미나가 진행된다. 

PIS 디지털쇼관

이탈리아 패션 산업, 
2024년 상반기 
심각한 경기 침체(4)

섬유 및 의류 기업 75%, 매출 감소 경험 

이탈리아 섬유 및 의류 부문의 경기 침체가 2024년 중반
까지 지속되며 심화되고 있다. 이탈리아 패션 산업 연맹인 
Sistema Moda Italia(SMI)의 조사에 따르면, 75%의 기업
이 매출 감소를 경험했으며, 이 중 25%는 20% 이상의 매출 
하락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 불안정, 인플레이션, 높은 금리, 상승하는 에너지 비용
으로 소비자 구매력이 감소했으며, 지정학적 긴장감까지 더
해져 이탈리아 패션 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SMI
의 설문 조사 결과, 2024년 첫 6개월 동안 매출이 증가한 기
업은 17%에 불과하며, 평균 매출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5.8%로 추정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하반기에도 상황이 나아
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4년 7월 초에 실시된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및 중
소기업(SME) 중 19%만이 하반기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
으며, 61%는 경기 둔화를 예상하고 20%는 매출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24년 전체적으로는 64%의 기업가들이 매출이 2023년보
다 낮을 것으로 예상하며, 11%만이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대다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2025년 초까지 회복이 어려울 것
으로 전망했다.
SMI의 세르지오 탐보리니 회장은 “현재 우리는 섬유 및 패
션 산업에 점점 더 많은 도전을 받고 있으며, 생산 체인을 강
화하고 유럽 및 주요 시장과의 전략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창조적 자본, 인적 자원 및 산업 기술 역량을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의 긴급한 채택”을 촉구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이탈리아 패션 산업

15개 주요 점포 모두 하락세로 리딩 브랜드 부재  

백화점 여성 영캐주얼, 매출 감소세(5)

 백화점 여성 영캐주얼존

올 상반기(1~6월) 서울 주요 15개 백화점의 여
성 영캐주얼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
했다. 롯데 본점, 잠실점, 신세계 강남점 등 모든 
점포가 매출 하락을 겪었다.
롯데백화점은 본점 -19%, 잠실 -10.8%, 영등
포 -8.9%, 노원 -4.8%, 인천터미널 -10%, 현대 
무역센터점 -34.4%, 천호 -2.9%, 신촌 -14.7%, 
목동 -27.4%, 미아 -8.9%를 기록했고, 신세계
백화점은 본점 -5.8%, 강남 -8.7%, 의정부점 
-15.7%를 기록해 여성 영캐주얼존의 하락세가 
심각했다. 

상반기 패션 유통 전반이 어려웠지만, 특히 영
캐주얼 매출 감소가 두드러진 이유로는 주요 점
포들의 리뉴얼과 매장 축소, 지난해 보복 소비
의 영향이 줄어든 것이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
며, 또한 물가와 이자율 상승으로 가처분 소득
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신세계 강남, 현대 무역센터, 목동, 판교 등 주요 
점포들은 매장 축소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많은 점포들이 리뉴얼을 준비 중이
다. 지난해에는 원가 상승으로 인상된 가격에도 
보복 소비 심리로 매출이 견인됐지만, 올해는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 저항감이 더해졌다.
여성 영캐주얼은 새로운 소비 세대를 흡수하지 
못하고, 신흥 브랜드와 온라인, 해외 브랜드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다. 시스템, 스튜
디오 톰보이, 보브 등 주요 브랜드들도 대부분 
점포에서 매출 감소를 겪었고, 상당수 점포에서 
상위 3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전체적으로 특정 브랜드의 독주가 아닌, 보브, 
스튜디오 톰보이, 주크, 랩, 베네통, 르샵, 숲 등
이 점포별로 상위권을 차지하는 등 점포별로 확
연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1. VOGUE, David Cash and the Digital Fashion Designers Council(DFDC) on Future-Forward Fashion, 24년 8월 2일 
2. 아크테릭스, 아크테릭스 x 스킵 ‘MO/GO’ 로봇 하이킹 팬츠 공개, 24년 7월 29일 
3. 국제섬유신문, 2024 프리뷰인서울 역대 최대규모 21일 개막, 24년 8월 2일 
4. FASHION NETWORK, Italian textile and apparel sector faces increased slowdown in first half of 2024, 24년 8월 2일
5. 어패럴뉴스, 서울권 주요 15개 백화점 여성 영캐주얼 매출, 24년 7월 25일 
6. W, 14 Brat Green Pieces That’ll Have You Lookin’ Like an Icon, 24년 7월 26일 

기사 및 사진 출처 

MZ세대에게 힙한 색상으로 인정 

‘브랫 그린(Brat Green)’이 뭐야?(6)

브랫 그린으로 물든 패션 브랜드‘브랫’과 포즈를 취하고 있는 찰리 XCX.

작년 여름이 바비 핑크로 가득했다면, 올 여름
은 ‘브랫 그린(Brat Green)’이 시즌이다.  
브랫 그린의 ‘브랫’은 공식적인 컬러 이름이 아
닌 영국의 싱어송라이트 찰리XCX가 지난 6월 
발매한 정규 앨범의 타이틀이다. 사전적 의미로
는 ‘버릇없는 녀석’, ‘악동’, ‘꼬맹이’ 등을 의미하
는 것이다. 찰리는 ‘브랫’이라는 의미를 ‘담배 한 
값, 라이터 한 개와 브래지어 없이 끈 달린 흰색 
상의를 입는 사람’이라는 상징적인 컨셉으로 표
현하기도 했다. 찰리의 브랫 앨범이 미국 ‘빌보

드 200’에서 3위를 기록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브랫의 라임 그린 색은 젊은 층 사이에
서 ‘힙함’을 상징하는 색으로 통용됐다. 
여기에 지난 7월 22일에는 찰리가 자신의 X에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발표한 후 “카말라는 브랫(kamala IS brat)”라
는 메시지를 남겨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해리스 팀은 공식 캠페인 SNS 페이지의 헤더를 
라임 그린으로 변경했다. 
소셜 미디어 분석 회사인 런치메트릭스에 따르

면, ‘Brat’ 앨범은 미디어 영향 가치에서 2,250
만 달러를 창출했다. 패션 검색 엔진 Lyst에 따
르면, 6월 말 이후 ‘슬라임 그린’ 패션 및 액세서
리에 대한 검색이 17% 증가했다고 한다. 패션 
매거진, 주요 일간지에서도 ‘브랫 그린’을 키워
드로 한 기사를 작성했다. 
발렌티노의 PP 핑크, 에르메스 오렌지, 보테가 
베네타 그린과 마찬가지로 ‘Brat’ 그린이 올 여
름 시그니처 색상으로 물들이고 있다. 


